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↑ 갯벌생물들을 모니터링하는 고창갯벌 주민들.

갯벌생태교육을 진행하는 안내인. →

살아숨쉬는자연·사람이행복한 미래녹색가치창출

고창갯벌은 다양한 해양생물의 산란·서식지일 뿐만 아니라 어업인들의
삶의 터전으로 각종 개발사업으로부터 훼손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
할 수 있도록 지난 2007년 습지보호지역(연안습지 7호)로 지정됐다.
또한 2010년에는 연안습지 중 가장 큰 규모인 4,060ha(약 1,230만평)면적

이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으며, 람사르 습지가 유네스코 고창 생물권보전
지역 핵심지역으로 지정돼 보전가치를 인정받고 있다.
곰소만을 끼고 있는 고창갯벌은 펄갯벌, 혼합갯벌 및 모래갯벌이 조화

롭게 분포하고 검은머
리물떼새, 노랑부리백
로, 알락꼬리마도요
등과 같은 천연기념물
과 멸종위기종의 서식
처로 그 생태적 가치
와 기능, 독특한 자연
경관과 갯벌자원이 풍
부하다.
고창군은 살아 숨 쉬

는 해양생태계환경 조
성으로 미래가치를 창
출할 수 있도록 지난
2010년부터 4년간 약
71억 원을 투입해 심
원면 만돌 일원 폐축
제식 양식장에‘친환
경 고창갯벌생태계복
원사업’을 추진했다.
아울러, 복원된 부지

중 40ha(약 12만평)면
적에 갈대군락지, 염
생식물군락지, 칠면초
군락지 등 유형별로
복원하면서 염생식물
천이, 철새 등 조류쉼
터, 먹이활동 공간, 저
서동물 서식처로써의

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‘갯벌 식물원 조성사업’을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
해 2019년까지 35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이다.
한 발 더 나아가 해양수산부 갯벌생태자원화 종합계획에 2차 갯벌복원

사업을 반영시켜 올해부터 2021년까지 70억원을 들여 심원면 공유수면
일원에 해수유통을 통한 염습지 기능개선 복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올해
해양수산부의 승인을 얻어 내년부터 본격적인 복원사업을 시작할 수 있
도록 추진할 계획이다.
박우정 군수는“지난 2015년 건립된‘람사르 고창갯벌센터’와 국토교통

부의 서해안권발전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올해 준공 예정인‘세계프리미엄
갯벌생태지구’와 더불어 갯벌복원지를 갯벌생태교육과 생태관광을 할 수
있는 복합 공간으로 조성해 청정한 고창갯벌을 지키면서 지역경제 활성
화를 도모하고 어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
말했다. /고창=김영식 기자

창군이 세계적인 갯벌보호지역으로 가치가 매우 큰 고창갯벌의
생태환경 복원과 어항·해수욕장·해안가를 연계하는 개발로 자
연과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해양생태환경을 조성하며 미래녹색

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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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부터 4년간 71억원투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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